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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세부과제 

(택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전환을 국민과 연결하는 아이디어> 

(과제1) 탄소중립의 일상화를 위한 국민인식개선 및 온/오프라인 실천참여 캠페인 

(과제2)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전략(브랜드 리포지셔닝 관점) 

브랜드 소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6.1.1일부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국가 기후대응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 시 시민들의 숙의/공론 과정을 통해 의견을 제안하는 ‘국민 

정책참여기구(기후시민회의)’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예정임. 또한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저탄소 생활 실천 유도를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다양한 소통 활동을 추진/계획 중에 있음 

1. 기후시민회의 운영 예정   

2. 국민참여단 ‘넷제로 프렌즈’ 운영   

3. 넷제로 앰배서더 위촉(가수 츄, 방송인 줄리안)   

4. 위원회 슬로건 및 공식 캐릭터 활용(슬로건 : 그린이득 / 캐릭터 : 그득이 (참고링크)   

5. 관계부처(기후부, 농림부, 산림청, 기상청 등) 홍보TF 운영   

★ 위원회 소개 바로가기 

커뮤니케이션 

목표 

(과제1) 탄소중립 실천이 ‘불편한 의무’가 아닌 이득이 되는 선택으로 인식 전환 

(과제2) 위원회가 단순 정책기구가 아닌 국민 참여형 기후 거버넌스 플랫폼임을 각인 

타깃 (핵심 타깃) 국내 2030세대 (대학생·사회초년생 중심) (확산 타깃) SNS를 통해 영향받는 전 세대 

핵심 메시지 
(과제1) 탄소중립실천은 불편이 아니라 생활의 이득(오늘의 일상이 기후위기를 늦춘다) 

(과제2)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기후 위기 대응의 중심 

시장상황 

(높은 인식 수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는 우선 대응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민은 보다 강력한 

정부 행동을 요구하고 있음 

(청년층의 참여욕구) 특히 2030세대는 기후위기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정책 참여 기회 부족·개인 

행동의 영향력 체감 부족을 문제로 느끼고 있음 

(인지·실천 간 격차) 행동 기대와 실제 참여 사이에는 간극 존재 

(다층적 대응 필요성) 중앙/지방/민간(기업)/개인이 연계된 캠페인 전략 필요 

유의사항 

★ 정책 사실 왜곡, 과도한 공포 조장 지양 

★ 기존 정부 정책 및 위원회 역할과의 정합성 유지 

★ 기후위 CI 및 공식 캐릭터 이미지 사용시 임의 변형 금지 

부문 캠페인 제안 기획서 

제출물 양식 20장 이내 PPT 슬라이드, 30MB 이하의 PDF 파일, 16:9 비율 

대주제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https://www.pcccr.go.kr/base/contents/view?contentsNo=79&menuLevel=2&menuNo=145
https://www.pcccr.go.kr/base/contents/view?contentsNo=7&menuLevel=2&menuNo=1

